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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다문화가족 희망 키우는 1박 2일 캠프
- 8월 17일부터 18일까지, 영흥도에서‘희망 꿈나무 심기’가족캠프 실시 -

-  가족 간 화합과 소통으로 관심과 이해돕는 계기 마련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30가구 120

명과 함께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영흥도에서 ‘희

망 꿈나무 심기’ 가족 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인

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뤄졌다. 올해는 인천시다문화가

족지원거점센터(계양구가족센터)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

장과 꿈을 응원하기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

족캠프로 추진됐다.

희망 꿈나무 심기 행사는 영흥발전본부 에너지파크 희망동산에서 진

행됐는데,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 심은 문그로우 묘

목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꿈을 상기시키고 꿈을 향해 

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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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1박 2일로 진행된 가족캠프에서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

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, 특

히 엄마나라를 소개하는 그림그리기 시간에서는 서로의 가족에 대한 

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.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이번 캠프에서 심은 묘목들이 큰 나무가 

되기까지 주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

인천의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

있도록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, 우

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 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